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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일 유벤투스와 싸울 ‘팀 K리그’ 최종 확정

호날두 조현우

조현우(대구)가 유벤투스(이탈리아)
를 상대할 ‘팀 K리그’ 최고 스타에 선정
됐다.

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유벤투스
와 친선전(26일·서울월드컵경기장)을
앞두고 팬들이 직접 뽑은 베스트 11과
연맹 경기위원회가 선정한 9명 등 총
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. 8일부터 14일
까지 7일간 진행한 팬 투표에서 최다 득
표의 영예는 6만2938표를 얻은 골키퍼
조현우(대구)에게 돌아갔다. 6만표 이상
득표자는 조현우가 유일하다.

올 시즌 대구의 선전은 물론이고 국가
대표팀 수문장으로도 맹활약한 조현우

는 골키퍼 부문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
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. 전체 투표에서
도 최고의 별로 우뚝 섰다. 이로써 크리
스티아누 호날두의 창과 조현우의 방패
대결이 볼만하게 됐다.

베스트11은 4-3-3 포메이션을 기준으
로 선발한 가운데 박주영(서울)과 이동
국(전북), 타가트(수원)가 공격수로 뽑
혀 유벤투스의 골문을 정조준 한다. 우
상인 호날두와 대결을 앞두고 의욕을 보
였던 세징야(대구)는 전체 2위이자 미드
필더 최다인 5만6234표를 얻었다. 김보
경과 믹스(이상 울산)도 세징야와 함께

미드필드 라인에 합류했다.
수비에서는 박주호와 불투이스(이상

울산), 오스마르(서울), 이용(전북)이 선
정됐다. 이들 중 이용이 가장 많은 5만
3030표를 얻었다. 이번 투표에서 가장
아쉬운 선수는 홍철(수원)이었다. 3만
2274표로 3만3295표의 박주호와 왼쪽
수비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였지만 2위
에 그쳤다.

경기위원회가 추천한 9명에는 골키퍼
송범근(전북)을 비롯해 완델손(포항), 윤
일록(제주), 에델(성남), 윤빛가람(상주),
발렌티노스(강원), 이광선(경남), 홍철(수
원),김진야(인천)가이름을올렸다.

한편 팀 K리그를 이끌 코칭스태프에
는 전북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지난해
우승팀 감독 자격으로 일찌감치 지휘봉
을 잡은 가운데 김도훈 울산 감독, 최용
수 서울 감독이 코치로 벤치에 앉는다.

최현길 기자 choihg2@donga.com

호날두의창,빛현우방패로막는다
조현우, 유일하게 6만표이상 득표
K리그 박주영-이동국-타가트 3톱
김보경-세징야-믹스MF라인가동

모두가 칭송하는 ‘골
프 여제’에게도 고민이
생긴모양이었다.

자타공인 ‘퍼트의 여
왕’으로 불리는 박인비
(31·KB금융그룹)가 남
모를 고민을 털어놨다.

자신을지금의위치로끌어올린원동력이었
던퍼트가좀처럼말을듣지않는다며 ‘여제’
답지않은넋두리를조심스레늘어놓았다.

박인비는 16일 경기도 용인시 메르세데
스벤츠 전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
“올 시즌 마음에 드는 경기를 하고 있다. 다
만 퍼트가 아쉽다. 라운드당 퍼트 숫자가
28∼29개로만떨어졌다면많은대회에서우
승하지 않았을까 한다”면서 우승이 없는 전
반기를되돌아봤다.

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통산
19승을 달성한 박인비의 최대 무기는 바로
퍼트다. 그러나 박인비는 올 시즌 주요 승부
처에서 퍼트가 난조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
우승을놓쳤다.컷탈락은단한번도없었지
만아쉬운준우승을두차례기록한이유다.

박인비는 “전성기를 되돌아보면 ‘비정상’
이었다는생각이들정도로퍼트가잘됐다”
고 웃은 뒤 “지금은 거리감 문제도 있고 스
트로크도일정하지가않다”고분석했다.

LPGA 투어는 25일(한국시간)과 다음달
1일 각각 프랑스와 영국에서 에비앙 챔피언
십과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연달아 진행한
다. 4년만의 메이저 우승을 위해 21일 출국
하는 박인비는 “최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
며 휴식을취했다. 물론 연습도 빼놓지 않았
다.샷감각은물론체력도문제가없는만큼
집중력을끝까지유지해두메이저대회에서
좋은성적을내겠다”고힘주어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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꺜전반기 무승 박인비
“퍼트가 2% 아쉬워요”

박인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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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시즌 PGA 마지막메이저대회 ‘디오픈’ 내일개막…우즈의성적은?

전통을 자랑하는 제148회 디 오픈 챔피언십이 18일(한국시간) 영국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개막한다. 북아일랜드에서 디 오픈이 열리는 것은 1951년 이후 68년 만이다. 파도가 치는 해변 바
로 옆에 위치한 그린 주변에서 선수들의 연습 라운드를 지켜보는 갤러리(왼쪽 사진).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16일 연습라운드 도중 타구를 지켜보고 있다.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통산 16번째 메이저 타이
틀 획득에 도전한다. 앤트림(영국) ｜ AP뉴시스·디 오픈 홈페이지 캡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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